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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 극지연구소,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사례를 세계 

최초로 확인…남극이 따뜻해져 곰팡이가 병을 일으키는 종류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이었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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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연구내용 요약 및 관련 사진

남극개미자리. 병원균에 감염돼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하얗게 고사됨 (왼쪽-

감염된 개체, 오른쪽-건강한 개체)

남극 세종과학기지



□ 용어 설명

 ㅇ (현화식물) 생식 기관인 꽃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씨로 번식하는 고등 

식물로,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나뉘며, 남극에서는 남극좀새풀과 남극

개미자리 2종만 자람

 ㅇ (내생균) 식물 조직 내에서 식물의 외형적 변형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균

 ㅇ (병원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

□ 남극개미자리는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2종의 현화식물 중 하나로, 위도 60도 

이상의 남극에서 이끼류가 병원균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현화식물이 병든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남극개미자리를 병들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곰팡이 후보군은 자낭균문에 

속하는 균류로 입술버섯강 1종, 두건버섯강 1종임

 ㅇ 유전체 분석은 입술버섯강에 속하는 곰팡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곰팡이는 사과나 배와 같은 과실류에 검은별무늬병을 일으키는 식물

병해균과 계통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연구팀은 극지 곰팡이 최적 생장온도가 15~20도인 것을 고려 시, 과거에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생균으로 존재했다가 기후변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생장이 촉진돼 병원균으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

□ 실제로, 남극은 2020년 20.75Cㅇ라는 전례 없는 이상고온을 기록했으며, 

세종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 (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

 ㅇ 빙하가 녹고 드러난 땅을 식물들이 빠르게 덮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도 함께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 연구팀은 이번에 분석한 곰팡이의 유전체 정보가 식물병해균의 진단이나 

예방, 식물분해능력을 활용한 산업효소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실용화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임


